
보 도 자 료 www.cfe.org

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3년 12월 5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이준범 연구원  · 02) 3774-5006  · ljb915@cfe.org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출판기념회 성료

사진제공 자유기업원

 신간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가 11월 27
일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최승노 자유기
업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의 해제 모두발언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발제의 순서는 김성준 경북대 교수, 황상현 상명대 교수, 이혁우 배재대 교수, 이진영 강원대 교수 
그리고 강평기 한국선진화포럼 사무국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의 발제 내용은 신간 도서에 대한 의미, 애덤 스미스가 바라보았던 주요 관점들 그리
고 그의 글을 번역하면서 느꼈던 소감들이 주를 이뤘다. 행사를 주최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인류 역사에 이만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뷰포인트를 이렇게까지 바꿔 
놓은 사람은 매우 드물다”면서, “이 책을 보면서 애덤 스미스가 인류에게 끼친 그리고 지금도 유효
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책의 해제를 쓴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은 “애덤 스미스에 대해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이라는 오
해가 있다”며 “실제는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을 중요시했고, 그가 반대했던 것은 당시 기업에 유리하
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과 규제였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이 책에 대해 



“독자들이 읽기 쉽게 잘 쓰여진 책이다. 국부론 다음으로 애덤 스미스를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경제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유지하되 시장의 부재가 있
는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애덤 스미스는 즉 시장을 배제한 정부 개입을 주장하
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포함하는 정부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애덤 스미스 300주년이 되는 시기에 좋은 책을 번역하게 된 기회가 있어
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이진영 강원대 교수는 “도덕감정론 등 애덤 스미스의 저서
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좀 더 쉽게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
다”라고 밝혔다.


